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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해양 기후 정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 해수부, 표층 수온·해수면 높이 ‘3개월 전망 해설서’ 시범 제공,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우리 바다의 기후변화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월 15일(목)부터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의 향후 3개월 
전망과 그 주요 원인을 담은 ‘해양 기후변화 3개월 전망 해설서’를 시범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에서도 수온과 해수면 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다는 기온과 바람, 해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온이나 해수면 높이의 수치만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엘니뇨, 해빙 등 10개 해양 기후요소에 대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작년 12월부터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다만, 기존에 제공된 정보는 해역별 예측값과 평년 대비 변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제공해 일반 국민이 예측 결과의 의미와 원인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망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까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해설서를 마련했다.
  해설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에 

대한 동해·서해·남해의 향후 3개월 전망과 그 주요 원인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될 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온과 바람 등이 수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한다.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추세와 함께 바람에 따른 난류의

유입, 수온 상승에 따른 바닷물의 열팽창 등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그림과 설명으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
  해양수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www.vadahub.go.kr)을 통해 해설서를 3개월
마다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
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누리집에서도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해설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해설서가

국민들이 우리 바다의 변화와 그 원인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해양 기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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